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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이 목줄을 깨무는 것은 보호자를 짜증 나

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루함과 교육 부족을 상

징하는 행동이다.

‘Myanimals’(myanimals.com)에 따르면 반려견과 

산책하다 보면 계속 줄을 당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

동물을 향해 짖거나 목줄을 무는 행동 등으로 다른 

자극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. 산책하는 내내 반

려견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

목줄을 물어서 정기적으로 새 목줄을 산다면 그 습

관을 어떻게 고쳐주어야 한다. 반려견의 잘못된 습

관을 고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.

■ 반려견이 목줄을 무는 이유

반려견이 산책 도중 목줄을 문다면 심하게 흥분했

다는 뜻일 수 있다. 목줄을 무는 대신 코로 마음껏 

냄새를 맡게 하여 따분함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.

산책하기 전에 반려견은 차분하게 대기해야 한다. 

흥분한 상태에서는‘앉아!’나‘기다려!’같은 단순

한 명령은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그러므로 

반려견 스스로 흥분을 절제하지 않으면 산책하러 나

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.

또 산책 도중 목줄을 물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 

반려견도 있다. 다른 개의 접근으로 위협이나 공포

를 느꼈을 때 보호자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반려

견은 목줄을 물고 당기며 도망치려 할 것이다.

■ 반려견이 흥분해서 목줄을 물 때

산책을 나서기 전 반려견이 목줄을 무는 이유는 대

부분 집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쌓인 스트레

스를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다.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

적 피로가 더 크다. 냄새를 맡으며 머리를 쓰는 반려

견이 체력을 소모하게 하려면 산책 전 집에서 준비

운동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다양한 냄새를 

맡게 하고 산책을 나서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편

안해지며 반려견은 목줄 물기보다 거리의 후각적 자

극에 훨씬 더 집중할 것이다.

▣ 목줄을 무는 반려견 훈련 방법

■ 산책 전 훈련 필수

후각 훈련을 통해 반려견에게 외출 전 행동을 습

득하게 된다. 과거에는 서열 정리를 위해 반려견이 

보호자 뒤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개 전문 심

리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. 반려견이 보

호자 앞이나 뒤에 서는 것보다 간식으로 기다리는 

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. 반려견이 문밖으로 

달려 나가려는 충동과 힘을 절제할 줄 안다면 보

호자보다 먼저 가거나 뒤를 따르는 것은 문제 되지 

않는다.

반려견의 충동 조절을 도우려면 흥분을 가라앉힐 

때까지 기다리거나 후각 훈련 또는 기본 명령 훈련

을 한 다음 목줄 또는 하네스를 채운다.

■ 산책 중 계속 말 시키지 않기

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계속 명령하면 그 명령은 

결국 무시당한다. 그 대신 목줄 훈련으로 살짝 당기

는 것만으로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

가르쳐야 한다.

큰소리를 지르거나 목줄을 아무 때나 당기면 반려

견과 소통할 수 없다.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면

서 목줄을 무는 나쁜 행동을 유발하게 할 뿐이다.

산책을 나서면 반려견이 후각적 자극에 집중하여 

차분하게 주변 냄새를 맡으면서 걷게 해준다. 산책 

중 보호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냄새를 맡지 않는다

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다. 보호자가 아닌 반려

견 위주로 산책해야 하지만 반려견에게 끌려다니지 

않도록 적절한 규율 교육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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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줄을 무는 반려견, 어떻게 훈련시킬까?


